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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주변해역 수괴의 계절적 특성 비교

황승언․김태희*․남재철

(기상연구소 해양기상지진연구실)

  흑산도 주변 해역은 기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은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양학적

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기상에 있어 이 해역은 봄철 남서류가 유입되는 길목이며, 

대기와 해양 의 상호 flux 교환에 의한 이류무 발생, 한반도 남서해역 기상 관측의 전초

기지 역할 등 중요한 해역이다. 해양학에 있어서도 기상 못지 않게 중요한 해역이다. 4

월～10월 사이에 표층 냉수괴의 분포, 여름철 황해저층냉수괴의 남하 길목, 겨울철 황해

난류수의 황해 유입, 다양한 어장 형성 등 해양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특히 이 해역은 대표적인 해무 다발 해역으로 봄철에는 거의 해무가 발생하여 선박

의 안전 항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해역이다.

  최근 해양 순환 연구 분야에 수치 모델이 도입 ․발전하면서 현장 관측 자료를 이용한 

해수의 물성 변화 대한 연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해수의 물성은 해수순환

을 야기할 뿐 만 아니라 해수순환의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해양학적 현상이므로 이를 간

과해서 안되며, 특히 좁은 국지 해역의 해수순환이나 계절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해

수의 물성변화에 따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흑산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해역 해수의 특성 분포가 계절에 따라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경기만 해역에서 전년도 겨울 대기/해양의 열교환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황해저층냉수

괴는 여름철 계절풍의 영향으로 남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측 결과, 6월에 서해 

중부의 격렬비열도 서방 해역 저층에 형성되는 12℃이하, 32.6‰이상의 수괴는 9월에 흑

산도, 삼태도 그리고 소흑산도(가거도) 서방 해역까지 남하하고 있으며, 황해 연안 해역 

이러한 황해저층냉수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냉수괴는 제주도를 향하는 확장

하는 듯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수심이 낮은 연안지역은 조석혼합과 한반도 연안

수 등의 영향으로 수직적으로 비교적 균일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심

의 변화가 심하고 조류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황해저층냉수는 익년도 6월에도 흑산도 주변 해역 저층에 10℃이하의 찬 냉수

괴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저층에 존재하고 있는 10℃이하의 냉수괴가 전년

도 여름철에 남하하는 황해저층냉수가 지속되었는지 아니며 또 다른 황해 냉수괴의 존재

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뚜렷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